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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effect of leisure competence on the quality of life and 
moderating effect of social capital between leisure competence and the quality of life. For this, total 241 
questionnaire were used after removing 9 questionnaire which have insufficient answers. Frequency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by Stata 14.0.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ed. First, leisure competence of the middle-age influence the quality of life 
positively. Second, only boding social capital had moderating effect between leisure competence and the 
quality of life. Based on these results, leisure competence of the middle age have influence on the quality of 
life positively and the effect would be increased when they have bonding social capital. Namely, leisure 
participation based on bonding social capital which can give psychological comfort contribute on high level 
of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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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 사회에서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는 시대의 중요한 화두임이 틀림없다. 
이에 성공적 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한 다양한 여가활동이 장려되고 

있으며, 노년기를 앞둔 중년기의 삶의 질 향상은 

행복한 노년기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이정화, 김경혜, 김경덕, 2014). 성공적 노화

란 노년기에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 안

녕의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노년기를 살아가는 동

안 다양한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을 갖추어 삶의 

만족감과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이해되고 있

다(Cosco, Prina, Perales, Stephan, & Brayne, 
2014; 양외금, 정민자, 2021, 이경란, 2019).
우리나라 인구를 생애주기별 5구간으로 나누

어 보면, 영유아기(0-6세), 학령기(7-18세), 성
년기(19-39세), 중년기(40~64세), 노년기(65세 

이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19). 이 중 중년기는 노년기를 준비하는 과업

으로 현재의 위치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노년기의 삶을 계획하며, 준비해야하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김신영, 김
영은, 2021; 서우석, 2017; 성미현, 2020). 또한, 
인생의 생애주기 중 노년기의 시기가 더욱 길어

지고 있는 상황에서 성공적 노화가 최근 중년기

의 주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이석민, 2021).
중년기에는 사회적 책임감은 더욱 커지지만, 

생물학적 능력은 지속해서 감퇴하는 변화가 일어

난다. 또한, 가족 내에서의 구성원들과의 관계의 

변화, 은퇴 시기와 맞물린 사회 속에서의 역할 변

화가 발생하는 시기이기도 하다(이경은, 2012). 
중년기 남성의 경우, 인생의 새로운 목표나 희망

으로 부풀기보다는 남성호르몬의 감소와 건강의 

약화, 과도한 업무와 책임감 등으로 심리적 두려

움을 경험한다고 한다(박은선, 2012; 안진석, 

2002). 중년기 여성의 경우, 폐경과 갱년기 증상

으로 인해 신체적, 생리적 기능의 저하를 경험한

다(심인옥, 2015). 그리고 노년기에 가깝게 접어

든 중년기 여성의 경우 자신이나 배우자의 은퇴

와 자녀의 결혼 혹은 독립으로 인해 심리적, 정서

적 측면에서 허탈감과 좌절, 우울, 공허감 등을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다(신희진, 김증임, 2019).
이와 같은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변화로 인

해 우울감에 쉽게 노출되는 중년에게 사회관계

망은 매우 중요하다(장새밀, 2015). 사회관계망

은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연계의 집합으로 다

양한 배경 속에서 정서적, 물리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나 사람들끼리 형성하고 있는 모

든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특히, 사회관계망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의사소통의 부

재는 중년의 심리적 안녕을 해치는 주요요소로 

작용한다(김성수, 2001; 김재희, 2021; 김현성, 
이기영, 김강민, 이교창, 안준형, 황재건, 2019; 
하태희, 2016; Mitchell, 1969). 이에 중년에게 

있어 여가활동 참여는 원활한 사회관계망 형성

에 도움을 주어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기 때문에 중년에게 여가활동참여가 더

욱 강조되고 있다(전양진, 2019). 
이를 지지하듯, Gottlieb(1983)은 여가활동 참

여는 사회연결망 강화와 신뢰감 형성을 높이고 

심리적 복지 수준을 높임을 제시하였다. 무엇보

다 스포츠와 같은 활동적 여가활동은 신체적 건

강뿐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정서적 건강 등에 

긍정적이 영향을 미치고, 뇌신경을 자극하여 행

복감을 느끼게 돕는다(김우석, 2018; 김옥태, 이
승희, 2011; 이재구, 2014). 또한, 스포츠와 같

은 활동적 여가활동의 경우 습관을 필요로 하는 

활동으로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

문에 중년기부터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

요하다(설수황, 최석환, 2021).  
이러한 의미에서 중년의 여가스포츠 참여 증대

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여가스포츠 

참여를 통해 경험하게 되는 여가유능감(lei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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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ence)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

다. 여가유능감은 여가활동을 통해 참여자 개인

이 발휘하게 되는 능력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

(Stephenson & Yorke, 2013). 특히, 최적의 각

성과 자기결정을 통해 형성되는 여가유능감은 

지속적인 여가스포츠 참여를 이끄는 필수 요소

라고 할 수 있다(서동균, 2008). 또한, 지속적 

여가참여와 적극적 여가활동을 강화하며 개인 

능력의 지각 수준을 증가시키는 요소로 제시되

었다(Ellis & Witt, 1994). 
실제로, 여가유능감은 다음의 연구를 통해 생

활 만족, 여가만족, 몰입경험,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력이 실증적으로 분석되었다. 예를 들어, 
윤상문, 이진, 문태영(2003)은 생활체육참가자

에 대한 연구에서 여가유능감이 생활 만족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김송희(2008)은 여

가활동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여가유능감과 몰

입경험, 여가만족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또한, 
레저스포츠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최덕환, 김백
윤, 박래영(2010)의 연구에서는 여가인식과 여

가유능감이 지속적 여가활동과 삶의 질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본 연구에서

는 여가유능감을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

는 다양한 변수 중에서 중년의 삶의 질(Quality 
of life)에 초점을 맞추었다. 여가스포츠 참여를 

통해 형성되는 여가유능감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옥태, 이
승희, 2011). 삶의 질은 삶에 대한 만족 또는 불

만족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판단으로(Dalkey & 
Rourke, 1973), 일상생활 속에서 얻게 되는 만

족, 행복감, 긍정적 정서 등을 포함한 다차원적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Burckhardt, 1985; 
Dubos, 1976). 또한, 삶의 질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영역은 육체적 안녕과 안전, 여가활동, 사
회적 역할, 대인관계, 개인적 발전과 성취 등으

로 구성된다(Alexander & Willems, 1981; 
Johnson, McCauley & Copley,  1982). 즉,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은 긍정적인 감정으로 일상생활

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현재뿐 아니라 과거

를 포함한 인생 전체에 대한 만족도로 평가할 

수 있다(김난주, 권태희, 2009).
이러한 삶의 질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 주제로 활용되었으며, 특히, 여가활동 참

여가 삶의 질의 향상을 설명하고 예측하는데 효

과적인 변인으로 제시되고 있다(노은정, 고계성, 
박은경, 2019; 사혜지, 이철원, 김민정, 2017; 
조명희, 허준수, 2020). 세부적으로, 여가유능감

과 삶의 질의 관계에 관하여 진행한 연구를 살

펴보면, Diener(1995)는 여가활동 참여로 자신

에 대한 만족감과 삶의 질이 향상되고, 여가유

능감이 전반적인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고 있음으로 보고하였으며, 윤옥종, 하주영

(2010)은 노인의 여가태도와 여가유능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진행한 연구

에서 여가유능감이 노인의 삶의 질의 가장 큰 

영향요인임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여가스포츠 

참여를 통해 나타나는 여가유능감과 삶의 질에 

대한 관계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

다. 김영준(2015)은 여가 참여자들이 여가경험

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여

가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여가유능감 확

보가 필요함을 밝혔으며, 이동준, 황지현(2017)
은 여가유능감은 개인의 안녕이나 생활의 만족

감 및 행복 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꼭 필

요한 변수임을 보고하였다.
한편, 여가참여와 더불어 사회적 관계에 기초

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은 삶의 질에 중

요한 영향을 제공하고 있다(이기홍, 2005; 
Vemuri, Morgan Grove, Wilson & Burch Jr, 
2011). Bourdieu(1986)에 의해 처음 제시된 사

회적 자본은  집단에 속한 개인이 구성원 간 지

속적인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제도화된 관계 내

에서 집단의 구성원이 되어 획득되는 실제적 또

는 잠재적 자원의 총합으로 정의된다(강효민, 
박기동, 2008; 정재용, 최영래, 2010).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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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자본은 2가지 관점 즉, 국가발전과 지역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관점의 연구와 개

인이나 집단이 형성하는 네트워크상에서 어떠

한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고, 어떠한 역할을 하

는가에 대한 미시적 관점의 연구가 주로 이루어

져 왔다(서병세, 김찬룡, 2010).
지금까지 보고된 사회적 자본과 삶의 질의 관

계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사회적 자

본의 하위 요인들 즉 네트워크와 신뢰, 사회참

여, 규범과 같은 요인들을 중심으로 삶의 질과

의 인과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김
영범, 박준식, 2004; 신상식, 최수일, 2010;이정

규, 2009; Helliwell, 2006). 이러한 연구들은 축

적된 사회적 자본의 정도와 삶의 질이 비례관계

에 있으며, 개인이 연결된 네트워크의 양과 종

류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결과를 보였다

(김영범, 박준식, 2004; 박성복, 2003; 신상식, 
최수일, 2010; Helliwell, 2006). 이상의 선행연

구들을 고찰해 보았을 때, 대부분의 연구들은 

사회적 자본과 삶의 질에 영향에 대한 인과관계

를 설명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판단되지만, 사회

적 자본과 삶의 질의 영향 관계를 밝히기 위해 

사회적 자본의 다차원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

고 있다는 한계점도 동시에 존재한다. 
실제로, Putnam(1995)은 사회적 자본을 결속

적 자본(bonding social capital)과 연결적 자본

(bridging social capital)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

다(Tsuka & Yamamoto, 2010; Wellman, 
Haase, Witte & Hampton, 2001). 결속적 자본

은 강한 연대를 가진 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혈연, 종교, 인종 등 개인의 자발적 선택 없이 

자신이 소속된 집단에서 주로 자연스럽게 형성

된다는 특성을 갖는다. 이와는 반대로, 연결적 

자본은 약한 연대를 가지는 집단으로, 이질적인 

배경의 개인들이 유사한 또는 공동의 목적을 중

심으로 집단을 형성하는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두 가지 형태인 결속적 자

본과 연결적 자본은 조직 내외의 다양한 결과변수

들(신뢰, 소속감, 유대감, 등)에 긍정적 영향과 부정

적 영향을 동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특정 집단

에 어떠한 형태의 사회적 자본이 긍정적 영향을 미

치는가에 대해서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다(심홍
진, 이연경, 김지현, 김용찬, 2014). Coleman(1988)
의 경우, 폐쇄성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강한 연대인 

결속적 자본이 유대감의 형성이나, 구성원간 신뢰

의 형성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설명하는 반면, 
Burt(2001)는 약한 연대인 연결적 자본이 가지는 

개방적 특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결속적 

자본의 경우 집단 내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효과가 극대화되지만, 외부인에 대한 배타

성으로 인해 외부집단 혹은 새로운 구성원을 충원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연결적 자본은 타 집단과

의 교류와 충원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장점이 있으

나 구성원 간 결속이 강력하지 못하므로 내부구성

원의 이탈이나 의사결정의 효과성이 떨어지는 단점

이 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한 개인이 축적한 사

회적 자본의 유형이 무엇인가에 따라 삶의 질에 미

치는 영향은 상이할 것으로 예측되며 본 연구에서 

주목한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중년의 경우, 사회적 

자본의 특성에 따른 차별적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

은 학문적, 실증적 의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중년의 여가활동 참

여자들을 대상으로 여가유능감이 삶의 질에 미

치는 영향과 이 관계에서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

과를 검정하는 것이다. 이에 앞서 언급된 이론

적 근거를 토대로 하여 <그림 1>과 같은 연구모

형을 수립하였으며, 세부가설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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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중년의 여가유

능감은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중년의 사회적 

자본은 여가유능감과 삶의 질의 관계에서 조절

변수의 역할을 할 것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연구대상을 중년으로 

설정하였으며, 표본추출을 위해 설문조사 전문 업

체에 의뢰하여 서울시와 경기도에 거주하는 중년 

250명의 설문 응답 결과를 확보하였다. 설문조사

는 2020년 8월부터 9월까지 약 2개월 동안 무작

위 표집을 기초로 이루어졌다. 이후, 불성실한 응

답이 포함된 9명의 응답 결과를 삭제하고, 최종적

으로 241명의 중년이 응답한 자료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최종 분석에 포함된 자료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n %

성별
남성 139 57.7

여성 102 42.3

나이

40세~49세 15 6.2

50세~59세 107 44.4

60세~64세 119 49.4

교육수준

초등학교 졸업 1 0.4

중학교 졸업 11 4.6

고등학교 졸업 63 26.1

대학교 졸업 147 61.0

대학원 졸업 19 7.9

결혼여부
기혼 212 88.0

미혼 29 29

표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2. 변수

먼저, 여가유능감은 Witt & Ellis(1982)의 연구

에서 개발된 LDB(The Leisure Diagnostic 

Battery)를 활용한 국내 연구 중 김갑수(2000) 및 

김송희(2007)에서 사용된 총 9개의 문항을 본 연

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은 ‘나는 내가 하는 거의 모든 여

가활동을 잘한다’, ‘나는 새로운 활동을 빠르게 

배운다.’, ‘나는 즐겁게  참여할 여가활동을 많이 

알고 있다.’ 등으로 구성되었다. 다음으로, 사회

적 자본은 Iwase, Suzuki, Fujiwara, Takao, Doi 
& Kawachi(2012) 및 Kim, Lim Park(2015)의 연

구에서 사용된 측정 도구를 번역 및 수정하여 사

용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참고한 Kim, Lim 
Park(2015)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을 인적 네

트워크의 유사성과 이질성에 기초한 방법으로 

구체적인 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사회적 자본의 양(amount of social capital)은 

설문지를 통해 명시된 7개의 다양한 모임(동창 

모임, 종교 활동 모임, 문화행사 모임, 스포츠 

모임, 정치 및 시민 활동 모임, 자원봉사활동, 
단순 이웃 모임) 중에서 현재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선택하게 하여 그 모임의 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측정되었다(Kim, Lim & Park, 2015). 
다음으로, 사회적 자본의 유형(type of social 
capital)은 앞서 제시된 7개의 모임 중에서 자신

이 참여하는 모임에 한정해 그 모임의 구성원들

이 자신과 나이, 직업, 사회적 수준, 삶의 방식

과 같은 사회적 배경 대한 유사성 여부를 판단

하게 하였다(ex. 선택하신 모임의 구성원들은 

당신과 나이, 직업, 사회적  수준, 삶의 방식 등

이 유사한가요?). 이후, 자신이 참여하는 모임의 

수 대비 자신과 나이, 직업, 사회적 수준, 삶의 

방식과 같은 사회적 배경이 유사하다고 응답한 

집단의 비율을 계산하였다. Kim, Lim & 
Park(2015)의 연구에서는 이를 연속형 변수로 

처리하여 분석에 활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 결과의 직관적 이해를 위해 범주형 변수로 

사용하였다. 즉, 참여 모임의 수 대비 유사한 사

회적 배경을 가진 모임의 비율이 0.5가 넘는 사

람들은 ‘결속적 자본 집단’으로 정의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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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이하인 사람들은 ‘연결적 자본 집단’으로 정

의하였다. 예를 들어, 자신이 참여하는 4개의 

모임 중 3개의 모임에서 구성원들이 자신과 비

슷한 나이, 직업, 사회적 수준, 삶의 방식 등이 

유사한 경우, 사회적 자본의 유형을 판단하기 

위한 값은 0.75 이므로, 최종적으로 결속적 자

본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끝으로, 삶의 질은 한국판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척도개발 연구(민성길, 이창일, 김광일, 서신

영, 김동기, 2000)에서 활용된 문항을 사용한 박

종석(2015)에서 사용된 6개의 문항 중, 5문항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활용

하였다. 세부적인 문항은 ‘나는 일상생활에서 

안전하다고 느낀다.’, ‘나는 건강에 좋은 주거환

경에서 살고 있다.’ 등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의 신뢰도는 사회적 

자본의 양, 사회적 자본의 유형을 제외한 여가

유능감과 삶의 질에 대해서 수행되었다. 각각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계수가 .943와 .936
으로 나타나 측정변인의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이 확보되었다. 

3. 타당도와 신뢰도

본 연구에서 활용한 여가유능감, 사회적 자본 

및 삶의 질은 모두 단일요인으로 측정되는 척도

를 사용하였다. 이에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한 

통계적 타당도 검정은 생략하였으며, 설문지 배

포 전, 체육학 전공 교수 2인과 박사과정 1인에

게 의뢰하여 설문내용의 타당성에 대한 내용 타

당도(content validity) 검정을 받았다.

4.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

악하기 위한 빈도분석 및 측정 도구에 대한 신

뢰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

용된 변수 간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상관관계분

석 및 설정된 두 가설을 통계적으로 검정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

하였다. 이상의 분석절차는 stata 14.0을 통해 

수행되었으며,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은 α=.05
로 설정하였다.

Ⅲ. 결과

1.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8개의 변수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 2>
과 같다. 분석결과, 모든 변수 간 상관계수가 다

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일반적인 기준인 

0.8을 초과하지 않아 본 연구에서 다중공선성의 

1 2 3 4 5 6 7 8

성별 1

나이 -.120 1

교육수준 -.191* -.011 1

결혼여부 .051 .015 -.075 1

사회적 자본의 양 .055 .042 -.077 .021 1

사회적 자본의 유형 -.003 .120 -.003 -.093 .160* 1

여가유능감 -.207** .013 .444*** -.244*** -.183* -.066 1

삶의 질 -.075 .035 .331*** -.178** -.040 -.058 .556*** 1

M 1.423 61.232 3.713 1.120 3.655 .315 3.355 3.133

SD .495 6.692 .692 .326 1.851 .465 .827 1.009
***p<.001, **p<.01, *p<.05

표 2. 상관관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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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가설검정

중년의 여가유능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사회적 자본(사회적 자본의 양, 사회

적 자본의 유형)의 조절 효과를 다음의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표 3>, <표 4>의 model 1은 

통제변수(성별, 나이, 교육수준, 결혼상태)와 독

립변수인 여가유능감을 포함된 모형이며, model 
2, model 4는 통제변수, 여가유능감 및 각 조절

변수(사회적 자본의 양, 사회적 자본의 유형)을 

추가한 모형이며,  model 3, model 5는 최종적

으로 상호작용항(여가유능감 × 사회적 자본의 

양, 여가유능감 × 사회적 자본의 유형)이 포함

된 모형이다. 모형에 포함된 변수 중에서, 성별

(참조그룹: 남성), 교육수준(참조그룹: 초등학교 

졸업), 결혼상태(참조그룹: 기혼), 사회적 자본

의 유형(참조그룹: 연결적 사회자본)은 더미 변

수로 변환하여 사용되었다.
모든 모형에서 여가유능감은 삶의 질에 통계

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1 Model 4 Model 5

b beta b beta b beta

성별(여성) .157 .077 .157 .077 .149 .073

나이 .007 .049 .008 .058 .008 .056

교육수준(중학교) .088 .018 .111 .023 .105 .021

교육수준(고등학교) .249 .108 .272 .118 .261 .114

교육수준(대학교) .576 .279 .600 .290 .564 .273

교육수준(대학원) .395 .105 .424 .113 .396 .106

결혼여부(미혼) -.215 -.069 -.225 -.072 -.265 -.085

여가유능감 .607*** .498 .603*** .495 .498*** .409

사회적 자본의 유형(결속적 사회자본) -.069 -.032 -1.15 -.532

여가유능감*사회적 자본의 유형(결속적 사회자본) .326* .516

R² .338 .339 .354

adjusted R² .315 .313 .326

p-value (R² 변화량) .507 .016
***p<.001, *p<.05

표 4. 가설검정(2)

Model 1 Model 2 Model 3

b beta b beta b beta

성별(여성) .157 .077 .153 .075 .152 .075

나이 .007 .049 .007 .046 .007 .046

교육수준(중학교) .088 .018 .117 .024 .120 .024

교육수준(고등학교) .249 .108 .302 .132 .306 .133

교육수준(대학교) .576 .279 .622 .305 .624 .302

교육수준(대학원) .395 .105 .427 .114 .431 .115

결혼여부(미혼) -.215 -.069 -.207 -.067 -.206 -0.66

여가유능감 .607*** .498 .623*** .511 .611*** .501

사회적 자본의 양 .033 .061 .023 .043

여가유능감*사회적 자본의 양 .003 .019

R² .338 .342 .342

adjusted R² .315 .316 .313

p-value (R² 변화량) .294 .780
***p<.001

표 3. 가설검정(1)



Korean Journal of Leisure, Recreation & Park 2021. Vol. 45 No. 4(Serial Number 93)

44

하지만, model 3에서는 여가유능감과 사회적 자

본의 양으로 만들어진 상호 작용항은 통계적 유

의성이 발견되지 않아 사회적 자본의 양에 따라 

여가유능감이 삶에 질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설명
력의 변화량에 대한 통계적 검정에서도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model 5의 경우, 여가유능감과 사회적 자본의 

유형의 곱으로 구성된 상호 작용항이 통계적으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자본의 유형에 

따라 여가유능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관계

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즉, 연결적 사회자본을 

가진 중년(참조그룹)들에 비해 결속적 사회자본 

가진 중년들이 여가유능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강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그림 2>로 도식화하였다. 다만, 
<그림 2>에서 도식화된 그래프의 y축은 통제변

수의 영향력이 제외된 그래프로 단순 기울기(사
회적 자본의 유형에 따른 여가 유능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의 비교를 위해 도식화되었다.

Ⅳ. 논의

본 연구는 중년의 여가유능감이 삶의 질에 미

치는 영향과 이 관계에서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

과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분석 결과, 중년의 

여가유능감은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 

분석에서는 사회적 자본 중 결속적 자본을 가진 

중년의 여가유능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관련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먼저, 중년의 여가유능감은 삶의 질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첫 번째 가설은 

채택되었다. 즉, 중년들은 자신의 여가경험에서 

나타난 능력과 자신감으로 높은 만족감을 가지

게 되고 이로 인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쳤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를 지지하듯, Deci와 

Ryan(1985)은 인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을 발휘하여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으

며, 과제 수행으로 개인의 능력 즉, 유능감을 지

각하게 됨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유능감은 재미

그림 12. 조절효과 분석



중년의 여가유능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45

를 수반하고 내재적 동기가 발현되어 더욱 적극

적이고 지속적으로 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안병욱, 황선환, 2012). 또한, 김동아(2020)는 자

신의 능력보다 높은 유능감을 가진 사람은 그렇

지 않은 사람에 비해 높은 자신감과 삶의 만족도

를 보이고, 중년의 여가 스포츠활동에 대한 기대

와 그에 따른 만족 정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이 

높아짐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Yessick(1990)은 

여가를 통해 자신에 대한 만족감이 높을수록 삶

의 만족감이 높아지고, 여가유능감은 삶의 질 만

족을 위한 중요한 변인임을 언급하였다. 
중년의 경우 여가활동을 선택하고 참여함에 

있어 단조로운 활동보다는 다양하고 단계별 기

술이 요구되는 여가활동을 선택한다면 유능감을 

높이는데 효과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단계별로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여가활동에서는 초급의 기

술에서부터 중급, 상급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기

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 및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높은 단계로 도달할 

수 있는 기술 능력이 향상되면 즐거움과 재미 

등을 더욱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여가

활동에서 얻어진 여가유능감은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삶의 만족감, 행복감, 긍정적 정서 등과 같

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여가유능감과 삶의 질의 관계에서 사

회적 자본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 사회적 자

본 중 결속적 자본에 따른 중년의 여가유능감과 

삶의 질의 관계에서의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속적 자본, 즉 구성

원 간 강한 유대관계를 기초로 한 집단에 포함된 

중년의 여가유능감이 이질적인 구성원들로 구성

된 집단에 포함되어 있는 중년 보다 삶의 질에 미

치는 효과가 더욱 긍정적임을 나타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여가활동은 개인적으로 실시되는 

여가활동과 집단적으로 실시되는 여가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김민종, 2008; 임사라, 박세영, 
2012).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집단 속에서 상

호교류를 통해 나이가 들수록 다양하고 풍부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게 된다(김명자, 1998). 또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공감적 상호작용을 통한 긍

정적인 정서 경험을 중요시하며(박정미, 천성문, 
박삼순, 황선민, 2020), 개인적 여가활동에 비해 

집단적 여가활동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또
한, 중년기로 접어들수록 안정된 경제력을 가지

게 되고 시간적 여유도 많아짐에 따라 각종 모

임이나 여가활동에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관계

망을 형성하게 된다(홍윤오, 2019). 더불어 새로

운 여가경험을 추구하기보다는 기존의 익숙한 

여가 경험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Iso-Ahola & Allen, 1982). 즉, 자신과 나이, 직
업, 사회적 수준, 삶의 방식, 지역 등과 같은 특

성의 동질성이 높은 집단에 자신이 소속되는 것

을 원하며, 이러한 집단에서 자신의 가치관을 지

지받고, 공통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구성원들과 

상호작용하여 더욱 강한 유대관계가 형성된다. 
이렇게 형성된 결속적 자본은 구성원 간의 신뢰

와 믿음과 같은 긍정적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집

단에 대한 소속감, 정체성을 유발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정보나 자원을 접할 기회를 제

공하기 때문에 여가유능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강하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결속적 자본은 동질감과 

유대감을 바탕으로 한 정서적 교감으로 인한 사

회적 관계망이라는 것을 고려해볼 때, 중년기에 

상호 공감할 수 있는 형태의 사회적 자본이 축

적되어 있는 중년의 경우, 여가유능감의 장점을 

더욱 강화될 수 있음이 예측된다. 특히, 우리나

라와 같이 세대 간 소통이 쉽지 않는 사회에서

는 자신이 그동안 형성한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는 결속적 자본의 형성은 중년에게 더욱 긍정

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연결적 자본을 통한 정보의 획득보다, 심리

적으로 안정감과 지지를 주는 결속적 자본이 여

가유능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을 더욱 강

화할 수 있을 것이다(Alguezaui & Filieri,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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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년의 여가유능감이 삶의 질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두 변수의 관계에서 사회

적 자본의 조절효과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241명의 중년이 

응답한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이에 따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년의 여가유능감은 삶의 질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년기에

는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변화에서 오는 우울감

과 노년기에 접어들기 전의 불안감 등이 쉽게 노

출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를 극복하고 남은 인생

을 긍정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중년의 여가활동 

참여는 늘어나고 있다. 특히, 여가활동에서 나타

나는 여가유능감은 여가활동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긍정적인 역할 뿐 아니라 삶의 질에

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된 만큼 여

가활동을 선택하고 참여하는데 있어 단조로운 활

동보다는 단계별 기술이 요구되는 여가활동 참여

가 여가유능감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사회적 자본 중 결속적 자본이 여

가유능감과 삶의 질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가활동 참여에 있어 

강한 연대를 가진 집단에 속해 있는 중년의 여

가유능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가 있다는 것

이다. 중년의 경우 안정된 경제력과 늘어난 시

간적 여유로 인해 모임 혹은 여가활동에 적극적

인 참여를 보인다. 특히, 새로운 활동 및 집단에 

소속되기 보다는 동질성이 높은 기존의 집단에

서 강한 유대감과 소속감을 형성하게 된다. 이
러한 강한 유대감으로 형성된 결속적 자본은 집

단 속에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타인

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정보나 자원을 접할 기회

를 제공하기 때문에 여가유능감과 삶의 질의 관

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중년

의 결속적 자본 형성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력을 더욱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한편,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다소 부족한 제

한점이 나타나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언을 다음

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여가활동과 사회적 자본

을 분석함에 있어 7개의 모임(동창, 종교활동, 
문화행사, 스포츠, 정치 및 시민 활동, 자원봉사

활동, 단순이웃) 여가활동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스포츠 활동 등과 

같은 특정 여가활동을 구분한 연구가 수행되길 

기대해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여가유능감과 삶의 질의 

관계에서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

다.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특성

을 고려하여 조절효과를 분석한 연구를 실시한

다면 더욱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 할 수 있

을 것이라 사료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중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더욱 다양한 연령

대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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